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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3.31.(목) 조간

2022.3.30.(수) 11:00
배포 일시 2022. 3.30.(수) 06:00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510)

어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규 (044-200-5522)

우리 기술로 개발한 생분해 그물실, 미국에서도 사용
- 기술이전 및 수출을 통해 미국 현지에서 친환경 낚싯줄 판매 -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우리 기술로 개발된 생분해 그물실이 미국에

수출되어 현지에서 낚싯줄로 판매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국립수산과학원은 2002년부터 물고기들이 폐그물에 걸려

죽는 유령어업(Ghost fishing)을 방지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바다

속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생분해 그물실을 개발하여 2007년부터 민간에

보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중심으로 생분해 그물실이 생산될 수 있도록

2022년 고품질 생분해 그물실의 제작방법에 대한 특허기술*을 국유특허 통상

실시 계약을 통해 관련 기업에 이전하였다.

  * (특허 제10-2279713호)어로작업용 어구용 생분해성 수지 조성물, 이를 포함하는 어로

작업용 어구 및 그 제조방법

기술을 이전받은 ㈜안코바이오플라스틱스(대표 임헌영)는 매년 350톤

정도의 생분해 그물실을 생산하고 있으며, 지난해 미국 낚싯줄 판매업체의

요청을 받고 낚싯줄용 생분해 그물실을 생산하여 올해 1월부터 미국에 수출

하고 있다. 이번에 수출한 생분해 그물실로 만든 낚싯줄은 바다 속에서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에 의해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지만, 기존 낚싯줄과

동일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이 낚싯줄은 온라인 쇼핑몰 아마존 등에서

판매되며, 미국 전역의 바다 및 민물 낚시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용석 해양수산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이번 수출은 우리나라의 생분해

그물실 제조기술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세계적 선도 기술로 인증 받았

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라며, “앞으로도 수산자원과 해양환경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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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친환경 기술을 개발하는 한편, 친환경 기술을 이용한 제품이 더

많이 수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어업자원정책관실 책임자 과  장 임태훈 (044-200-5510)

<총괄> 어업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조현규 (044-200-5522)

국립수산과학원 책임자 과  장 배봉성 (051-720-2560)

수산공학과 담당자 연구관 차봉진 (051-720-2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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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해수 침지 기간에 따른 생분해 그물실의 표면 분해 사진

<해수 침지 기간에 따른 생분해 그물실의 표면 분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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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생분해 낚싯줄 및 그물실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생분해 낚싯줄>

<아마존 웹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생분해 그물실>


